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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 25.(화) 15:00 배포 일시 1. 25.(화) 15:00

담당 부서 이용자정책국 책임자 팀  장 윤웅현 (02-2110-1550)

단말기유통조사팀 담당자 사무관 이선희 (02-2110-1552)

김창룡 상임위원, 물가점검 등을 위한 유통점 현장방문

-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협조 및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은 1월 25일(화) 삼성디지털

프라자 홍대점 현장을 방문하여 단말기 가격동향을 살펴보고, 이통 3사, 

삼성전자 임원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물가상승세가 국내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높아져 범정부적 차원의 물가관리가 우선 정책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단말기 유통점을 방문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 자리에서 김창룡 상임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어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화된 기능이 있는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최근 일부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적인 불법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단말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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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통신 3사 및 제조사는 “단말기 가격 안정화와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시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설 연휴기간 

중저가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상향하고 신규 중저가 단말기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정부의 물가안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통3사 공시지원금 : ’21년 3분기 지원금 규모, 6,422억원(전년 동기 대비 79.8% 증가)

  한편, 김창룡 상임위원은 간담회에 앞서 방문한 유통점 현장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유동인구가 줄어 판매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점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설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끝.

     


